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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단상: 21세기 콜럼버스

“지난 20년간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낸 성공의 원동력은 천재성에서 기인하다기 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 하는 혁신 앙트십(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본다. 한 인간의 상상력과 실험정신, 두려움 없는 도전이 세상

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근래 혁신의 아이콘으로 가장 회자되는 인물은 단연 일론 머스크다. 그의 기이한 발상과 언행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누구

도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란 듯이 성공시켜내며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영화 ‘아

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20년 전 머스크는 이메일을 통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만들어 국제 송금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왔다. 오늘날의 금융 핀

테크는 paypal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그는 테슬라의 CEO로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전기차 시

대의 서막을 열어 젖혔으며, 지난 몇 년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도요타와 폭스바겐, GM, 현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9개 회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졌다.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 X’의 목표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로켓을 통해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총 10여 대의 우

주선을 발사했고, 1단 부스터 로켓을 안전하게 회수하면서 새로운 민간 우주시대를 열고 있다. 

한편, 지하공간을 제3의 교통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하이퍼 루프’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시연을 마쳤으며 현재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다. 진공 튜브 안에서 캡슐 형태로 움직이는 고속 열차 시스템 하이퍼 루프는 최고 속력 1300km/h로 움직일 수 

있고, 운행에 쓰이는 에너지는 100% 태양광으로 공급한다.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25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된다. 이 프

로젝트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솔라시티’와 터널 공사 전문 회사인 ‘더보링컴퍼니’를 만들었다. 

그의 가장 놀랄만한 도전은 2016년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하는 ‘뉴럴링크’를 설립 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2020년 여름

에는 뇌에 칩을 심은 사이보그 돼지 ‘거투르드’를 공개했다. 이 회사의 1차 목표는 인간의 생각을 읽고 뇌파로 소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컴퓨터에 자신의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거나 로봇에 자신의 의식을 심는 기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함으로써 우리는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상상해보자. 언젠가,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화석연료 구동 차량을 박물관에서나 볼 것이고, 하이퍼 루퍼를 통해서 서울

과 부산은 16분이면 왔다 갔다 할 것이며, 우리 주변의 몇 몇은 화성으로 이주계획을 준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칩 덕에 

100세가 넘어도 생생한 기억력과 건강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최근 그의 직함을 CEO에서 ‘테크노 킹(기술 왕)’으로, CFO의 직함을 ‘코인 마스터’로 바꾸고 이를 미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공식 제출하였다. 지난 20년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의 원동력은 천재성에서 기인하다기 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신 앙트십(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본다. 한 인간의 상상력과 실험정신, 두려움 없는 도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는지 지

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역사는 그를 21C 콜럼버스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나는 그에게 경

의와 박수를 보낸다.

 CEO James Roh(노상충)

미래는 불확실성을 가능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